
2010년 3월 5일 20개론 전하는 자세(채주명)

인천 성빛 교회 채주명 예술단 교역자

2010년 1월 11일 신입생에게 전해줄 20개론 강의 준비를 끝내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심정과 사랑을 전하기엔 너무 부족한 

울면서 예수님 죄송하다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받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맞지. 내가 되어 전하는 것이 오죽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느냐

그러나 잘 들어보아라.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먼저 나와 의논을 하고 영감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여라. 주일, 수요말씀을 

토대로 방향을 확실히 설정하고 시대에 맞게 그 주에 맞는 방향으로 전해야 그 영혼이 흑암을 이길 수 있고 나의 역사

를 더 느낄 수 있다. 

그 주 말씀이 가장 큰 영적인 방향이기에 그 방향을 가르쳐 주어야 영적인 방향을 깨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생명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그 영혼에 대해 깨닫게 되고 마음이 느껴지

게 된다. 그러면서 강의 방향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영 혼 육의 방향 잘 살피며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전해보아라. 연습을 많이하고 음율과 심정을 맞춰 강약을 주며 심정의 결을 깊이 타야

한다.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나는 너희에게 마음 껏 더욱 역사할 수 있는 것이다. 

강의를 하다보면 너희가 나의 심정 전하고 있음이 느낄 것이다. 때론 내가 너를 통해 신입생에게 하고 싶은 말, 시대를 

외치는 말, 사랑의 말을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강의하고 심정을 다 쏟을 수 있게 충분히 준비하

여 너희의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한다. 사랑일체, 마음일체, 행동일체 되어야 하며 너희를 내가 쓸 수 있게 해박한 성경

의 지식과 말씀의 인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몸 되어 전하려면 나의 말씀, 나의 설교, 그리고 

성경에 대해 풍부하게 알고 있어야한다. 그러나 두려워 말아라. 때로는 부족할 지라도 내가 한마디로 역사하기도 하니 

꼭 기도하고 나와 일체되기를 구하고 바라여라. 선생이 어떻게 나와 일체되어 말씀을 전했는지 선배들에게 많은 들어보

아라. 


